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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특별집회 (주제 발표와 찬양， 성찬식) 

‘-I~ιf‘4의 좀’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 

님의 손’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찬양， 그리고 성찬식이 진 
행된다. 이번 금요집회를 위해서 다섯 분의 장로들은 ‘손’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 달 가량을 함께 준비해 왔다. 이번 주제 발표는 성경 
에 나타나는 ‘손’ 에 대한 관련 구절들을 모두 분류한 후， 다시 여러 각도 

로 나누어서 연구하였으며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손’ 에 대하여 개 
략적으로 소개하고(윤성철 장로) ‘하나님의 손’ 이라는 이미지Omage)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되며(이훈 장로) , ‘인간의 손’ 이라는 각도로 범죄와 타락 
그리고 회개와 기도할 것에 대해 도전하게 된다(임무천 장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에 대한 이미지로 십자가의 구속을 전달하고(이하영 장로) ,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게 된다(노광헌 장로) .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 에 연관된 찬송을 드리게 되는데 ， 에바다부와 충현 남성중창단， 함석헌 선생 

의 독창 순서가 있으며 ， 다함께 찬송하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또한 주제 발표와 찬양이 마쳐지게 되면 위임목사의 
인도로 성찬식이 베풀어지게 되는데 ，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누시던 성찬을 기념하게 될 것이 
다. 이번 금요특별집회를 통해서 충현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후 예비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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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도 일꾼 선출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오늘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글을 쓰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 16장에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애쓰던 자들의 
이름을 가득히 열거하고 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인 자매 봐봐 ， 생명을 무릎 쓰고 바울을 돕던 동역자인 
브라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에배네와 마리아， 함께 갇 
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볼리아， 우르바노와 스다 
구， 그리스도안에서 인정함을받은아벨레와아리스도 
불로，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 주안에 
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둥!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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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천국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 애쓰던 자들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오늘 4부 예배 후엔 2001년도 일꾼선출 후보자선정 

을 위하여 공동의회가 개최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문안하는 성도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요， 그리고 복음을 위 
해 달음질을 치는 자들이 선정되도록 다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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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주간특별재벽기도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누가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는 경고를 내리셨 
다고 기록했다(녹 22:40).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 
는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 
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녹 
11:4) . 그뿐만이 아녀다. 주께서는 기도에 대해 자주 말 

씀하셨고 * 기도할 것을 촉구하셨으며(녹 18:1), 기도 
의 본을 보여주셨다(녹 5:16, 22:39). 그러나 안타깝게 
도복음서에는제자들。l 기도하는모습을좀처럼 발견 
할 수 없다. 아니， 차라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를 
팔아 넘기거나 부인하고 도망가게 된 결과는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 
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 
도하라’ 고 권면하고 있다(엠 6:18). 

이번 주간의 새벽기도회는 예수의 고난을 함께 묵상 
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는데， 예수께서 예루 
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주일 동안의 생애를 중심으로 선포하게 된다. 바라기 

는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충현의 모든 성도 
들이 새벽을 깨우며 ， 하나님의 나라와 그 뭇을 구하게 
되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 

*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기도’ 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기도와 성령을 연관시켜 기록하였괴녹 11:9-13), 그래 
서 그가 동일하게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에 전념하는 제자 
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교회를 섬기는 일곱 집시를 선출하는 
이유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에 전적으로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라고 하였을 정도로 말이대행 6:4),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애굽병사를 죽였던 모세! 그러나 도리어 그들로부터 고발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양치기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와 배신 
의 쓴잔을 마신 그를 화려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주셨 
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있었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 
으며 ， 적어도 40년 동안을 포기하고 살았던 일이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물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뱉전 2‘9),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 

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LI 2.f"{출 3:12) 
양을 인도하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부름 받았 

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받았듯이 ! 
그 언약이 주어진지 삼 개월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나왔다(출 19:1). 하나님께 

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 

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녀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 
할지니라"(출 19:3-6) 
그들은 독수리와 같이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았다.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애굽을 공격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하나님은 독수리의 강한 날 
개로 이스라엘을 약속하셨던 광야로 업어 나르셨다. 그래서 훗날에 이사야는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렇게 노래했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빅 
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띠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어디 그뿐이랴!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 즉， 하나님의 귀 

중한 보배로 여기실 것이며 ，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장 나라’ 
로 삼으실 것이고，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겠다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민족의 영광스러웠던 그날의 

역사가 다시금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엔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오직 순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는 순종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예수를 믿든 
지 ， 모두에게 통일하게 순종이 요구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순종해야 하며 , 모든 사람은 건축자의 버 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으로 영접하고 순종해야 한다(출 19:5, 벨전 2:8을 보라) ， 예수께서 이러한 순종의 

본을 철저히 보이셨다. 마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철저한 순종을 위해 세 
번씩 기도하셨음을 기록하였고，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었다 
고 순종의 현장을 묘사했으며 ，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던’ 제자들의 순종을기록했다(행 12:14), 그렇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대로 다 행해야 할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죽음에 이르는존재임을받아들여야한다. 
끼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 

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그리고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그리스도를통해서 나타났음을받아들여야한다. 
‘죄의 샀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우 

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 
기의 사랑을 획증하셨느니라(롬 5:8),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9), ‘누구든지 주의 이름 
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 
나님의 언약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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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THE RISEN CHRISl’ 

(Luke 24: 13-35) 

“ So they rose up that very hour and returned to Jerusalem, 
and found the eleven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gathered together, saying, 

“The Lord is risen indeed, and has appeared to Simon!" 

r"J개le story of the Emmaus 

~ Disciples is a historical account 

of one of the very best days in 

human history! Why? Because it 

was the very day Christ rose from 

the dead! It was the day of victory, 
great victory! He was the frrst fruit 

of life. There was never a day like 

the day of Christ ’s resurrection! 

Strangely , this great day was 

doubted by Jesus ’ disciples and 

believed by His enernies . Today is 

Easter Sunday, a day in which we 

celebrate the great day of Christ’s 

resurrection. Where do you stand? 

Do you doubt or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alive? Before Christ 

died , the gospels describe Hirn as 

compassionate , empathetic , 
merciful , accepting , encouraging , 
caring , and loving toward others. 

But what is He life now? What are 

your perceptions about the risen 

Christ today? Let’s view the risen 

Christ as He communicated with 

two of His disciples on their journey 

away from Jerusalem and home 

toward their village in Emrnaus. 

First, you see that Jesus walkied 

with His disciples , “ While they 

were talking and discussing , Jesus 

Himself approached and began 

traveling with them" (v. 15) . Isn't 

this a nice indication of His 

humbleness? He didn ’ t run up to 

them in His resurrected body and 

say, “ Look , I ’ m Jesus- Why are 

you people so sad?" Instead , He 

peacefully approached them and 

walked with them. The discip\es 

were depressed. Their heads hung 

low as they headed home. On the 

day that they should have been 

rejoicing , they were retreating. On 

the day for triumph they were 

σembling in defeat. On the day for 

shouting and singing they were 

quiet and sad. How about you? On 

this day of Easter Sunday are you 

rejoicing or retreating? Are you 

happy or sad? Seriously, are you 

walking toward or away from 

heaven? 

The resurrection did not make 

Jesus remote. Quite the contrary, 
just as He drew near and walked 

with His disciples, so too Hewalks 

close with you. H,e is humble and 

joins together with His brethren. 

Triumph has not changed His 

tenderness. He went with His 

disciples in the way , “ And they 

approached the village where they 

were going, and He acted as though 

He were going father" (v. 28). Jesus 

doesn ’t push Hirnself upon others. 

He gave His disciples the 

opportunity to continue on without 

Him , but they urged Him to stay. 

How about you? Do you want Jesus 

to stay in your life or do you tum 

away opportunities for fellowship? 

Christ cared about His disciples. 

He cares for the problems of man. 

He comrnunicated , “What are these 

words that you are exchanging with 

one another as you are walking? (v. 

17). In other words , He was asking 

them why they were so sad. He 

knew the answer but He wanted 

them to tell Him. Their problem 

was that they thought Jesus was 

dead (vs . 17-25). It is His disciples 

that are speaking about this terrible 

situation . They ’ re concemed. They 

love Jesus. They love the Lord, but 

they believe He 1S dead on the cross. 

How about you? Often times we 

also are guilty of this type of 

thinking. We mope and dread 

certain circumstances as if God 

were dead. We fret and stew as if 

God were not involved. We moan 

and groan as if God were not on the 

thrown. We only pray weekly as if 

God were away the rest of the tirne. 

But He lives. And we ought to 

remember Hirn. 

Jesus is the Christ who sets the 

heart of man on flre. They said to 

one another, “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was 

spèaking to us on the road , while 

He was explaining the Scriptures to 

us?"(v. 32). Christ lights the fire 

within our souls and makes our 

hearts bum with desire for re떠 σuth 

and real love. He explained the 

Bible to His disciples and taught 

them its meaning, “And He said to 

them , ‘o foolish men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in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Was it not 

necessary for the Christ to suffer 

these things and to enter into His 

glory? ’ Then beginning with Moses 

and with all the prophets , He 

explained to them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in all the 

Scriptures"(vs .25-27). He explained 

all the Scriptures to them. How their 

heart needed rekindling! Once they 

had expected great things from 

Christ, but now they just repeated 

nice things about Him. Once they 

expected Him to perform the 

greatest miracles , now th~y doubted 

His resurrection. They were slow of 

heart to believe. Once they were 

thrilled , now they were chilled. 

They remembered a better day. But 

Jesus took them to the Bible and He 

showed them His wounded hands 

and He took the bread and bJessed it 

and gave it to them. Is your heart on 

fire for Christ? The disciples ’ life 

changed. They tumed around. πlerr 

direction changed. They sought out 

the other gathered Chri.stians and 

gave them assurance of His power 

(vs.33-35). 

Today is Easter Sunday, and we 

have come together to worship and 

sing praises to God. Do you have a 

reJ이cing heart or a doubting heart? 

Is your heart burning or are you 

slow to believe? Do you truly 

believe His Word , the Bible? 

’ Christ’s resurrection is truly the best 

victory in human history! It is the 

best gift , grace , and blessing of 

God. What are you doing? Why are 

sitting? Raise up your voice and 

praise the Lord in this moment. He 

is alive! He is approaching you! He 

wants to walk with you and talk 

with you. Please open your heart 

and let Him set it on fire with His 

love. 

What is the risen Christ like to 

you? He is the best. He is a rnighty 

King. He is my Savior. Because He 

came , died , and rose again 1 am a 

child of God. 1 can call God my 

Father. 1 have eternal life. 1 am 

totally free from sins. Aren ’ t you 

excited? The Emmaus disciples 

loved the Lord , but they headed for 

home on one of the most exciting 

days in all the world. They were 

depressed. Praise the Lord , thank 

you Jesus , that you are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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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623호 

김성관목사 

엠마오로가는걸 

앵마오로가는제자들의 이야기는 인 

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에 대한 역사 

적인 기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그 날 

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었 

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생명 

의 첫 열매가 되신 큰 승리의 날이었습 

니다. 그 어떤 날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의 날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대한 날을 제자들은 의심했고 오 

히려 원수들은 이 날을 두려워함으로 

믿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 

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 

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 

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서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의심하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복음서들은 그 분을 다른 이들을 향해 

긍흘과 동정과 자비와 수용과 격려와 

돌봄과 사랑을 베푸신 분으로 묘사합니 

다. 지금 그의 새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 

까요? 오늘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에 대 

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 

리 모두 부활하신 그리A도께서 ， 예루 

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동행하서는예수 

예수께서는 두 제자들과 통행하셨습 

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 E 러 저희와 

통행하시나".05절) . 이것은 참으로 주 

님의 겸손하심을보여주시는증거가아 

닐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당 

장’ 달려가서 부활한 옴을 보이시면서 

“보아라 내가 예수다. 왜 너희들은 슬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가 통행하셨습 

니다. 그 때 제자들은 침체되어 있었습 

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인 채 힘없이 집 

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그 날에 그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 

다. 승리의 그 날에 그들은 패배에 떨고 

있었습니다 기뻐 외치고 노래해야 할 

그 날에 그들은 침묵하며 슬퍼했습니 

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아 

침 ,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 

면 절망하거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심 

각하게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천국을 

쭈민흥헌 

다음 주일 설교 

l흙흩훌확신예수님 
(붐 24:13-35)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밝f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랴 " 

향해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번쯤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 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계신 그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주로 인하여 타오르고 있습 

부활하선 예수 마음의 열정을베푸서는 예수 
니까? 아니면 믿음에서 멀어져 있습니 

‘ 까? 여러분은 진실로 그 분의 말씀인 성 

부활은 예수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멀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불꽃 위 경을 믿으십니까? 그리A도의 부활은 

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 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최 

의 주님은 제7-}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 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고의 숭리입니다. 부활이야말로하나님 

가가 함께 걸으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의 선물이고 ε혜이며 축복입니다. 여 

옆에 가까이 걸으시듯 말입니다. 그 분 서 마음이 α겁지 아니하더냐 하고(32 러분은 무엇을 하며 어디에 앉아 계십 

은 겸손히 그의 제자들과 통행하십니 절)"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불 니까?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목청을높 

다. 숭리가 주님의 부드러움을 바꾸지 사르시며， 우리의 마음이 참된 진리와 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는 사셨습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사랑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십 니다. 이제 그 분이 여러분께 다가오십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저희 니다. 그 분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 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이 

의 가는촌에가까이 가매 예수는더 가 하시면서 그 의미를 가E치셨습니다. 야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28절)" 예수께 “가라사대 미 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마음을 열고 그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서는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억지로 강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요하지 않으시고， 대신 제자들이 자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 

의 길을 가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 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최고이십니다 

렇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 분은 강한 왕이시며 구주이십니다.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 주께서 강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 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5-27 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절) .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분과의 교제의 기회로부터 멸어지기를 모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진실로 그 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었고 

원하십니까? 들은 격려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죄로부터 

요? 한 때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위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 
걱정하시는예수 한 일들을 기대했지만， 이제 그들은 주 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걱정하셨 님에 관해서 좋았던 과거만 되풀이하며 사랑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그 

습니다. 그는 인간의 문제에 관심 을 가 이야기하고 있응 뿐입니다. 한 때 그들 날에 그들은 절망하여 집으로 향해 가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E시되 너희 은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등을 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 기대했지만， 이제 그들은 주님의 부활 지금도 살아 계신 주를 향하여 감사하 

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을 의심했고 그들의 마음은 믿음에서 십시오! 

빛을 띠고 머물러서 더라(17절)" 다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한 때 그들은 홍분 

말해서 그 분은 제7-}들이 왜 그렇게 슬 했었지만， 이제 그들은 냉담해져 있고， 주는내삶의주인 

퍼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지 과거에 좋았던 날들만을 기억하고 언제나변함없이 

바로 예수께서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들 내 영혼을불사르시는 까닭에 

습니다(17-25절) . 제자들은 이 끔찍한 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상한 나로하여금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그들에게 내 보이시며 ， 떡을 떼시 천부의 영광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던 예수께서 십 고 축사하신 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 내 삶을바꾸시고 

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 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때 나를도구삼으신당신은 

고 생각하여 염려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에 불붙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나를사랑하시고 

어떻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이러한 생 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인생 E 완전히 내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의 아들! 

각들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을 구주여， 

는 마치 하나님이 죽으시기라도 한 것 찾아서 주님의 능력에 관한 확신을 주 나의 감λF를 받아주소서 . μ 

처럼 맥없이 방황하며 두려워합니다 었습니다(33-35절). 

우리는마치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속을 끓이며 마음을 졸입니다. 부활의주를향하여 

우리는 마치 하나님 이 보좌에 계시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않는 것처럼 신음하며 꽁꽁거립니다. 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늘상 어디 멀 모였습니다. 여러분은기뻐하는마음을 

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일 주일에 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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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내외룹인씬교부2 

복음을 가닥리는 유라셔야 대륙 - CIS 

기도제목 

1 CIS 교우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 

록 

2， CIS독립집회가 신렁한 예배가 되어 부흥할 수 있도록 

3 복음을 전할， 헌신된 현지인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4, 교사， 팀차장， 교역자가 복음에 바로 서서 영적인 전쟁 

을잘감당할수있도록 

5, CIS팀이 충현교회 유라시아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 
록 

은 젊은 팀이다， 1999년 2명의 우즈벡키스탄 사람으로 
시작하여 점차 다양한 국가의 분들이 오셔서 지금은 
100여명이 출석하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러시아권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3월18일 복지관 지하 2층 

에서 독립집회를 가져 이들이 충현교회 안에서 좀 더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 가면 선교지 교회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모 

습들이 보인다. 아직 잘 정돈되지 않은 어설픔과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 
고 문화와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보인다. 

CIS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색하고 낯설다， CIS란 
‘독립국가연합’ 이라는 영문약자로서 구소련 붕괴이후 
독립한 약 15개 정도의 국가들의 연합체를 통틀어 말 
한다. 러시아， 우즈벡키스탄， 카자흐스탄， 몰다비아， 우 
크라이나" ， 10여년 전만 해도 강대국의 국민이었던 이 
들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한국을찾아오고있다. 

우리가 외국에 나아갔을 때 가끔씩 일본인이나 중국 
인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우리는 불쾌감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CIS의 민족들도 가끔은 우리에게 
같은 종류의 불쾌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CIS라고 묶어 
서 이야기하기 엔 이들은 너무나 다른 종교， 사회 문화， 
민족적 배경을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001년여름 단개선교단원모잡〕 

파송국가 인원 단장 지도 

몽글 1 5명 이종석장로 이홍성목사 

CIS 15명 전홍렬 장로 정현민목사 

아프리카 8명 권명옥장로 차병준목사 

스리랑카 1 2명 임무천 장로 류병희 목사 

g딜라데시 11 명 김의철잠로 이수근목사 

인도 1 2명 이 훈 장로 송길환목사 

• 
충현교회 복지관 지하2층에는 유라시아대륙이 숨어 • 
있다. 모슬렘과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한번도 복음을 . 
듣지 못한 수백명의 영혼들이 이곳에 있고， 이곳을 거 
쳐갔다. 공산권 선교， 무슬림 선교， 소수민족 선교， 정 • 
교 선교 .. , 이곳은 너무나 넓고， 많은 일들이 있으며 많 

은 사람들과 기도를 필요로 한다. 충현교회 모든 교인 • 
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만났을 때 밝게 웃으며 악 · 
수를 나눔으로유라시아선교에함께동참할수있다 . 

--------

우즈벡， 카자흐는 유목민족으로 전통적인 모슬렘이 
며 아랍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러시아， 몰다비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정교의 전통과 사회주의의 영향 

을 같이 받고 있다. 고려인들은 한민족의 정서적 영향 
과 사회주의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유럽인이며 ， 아랍인이며 ， 아시아인이며， 조선인이다. 
이들간의 공통분모는 70년간 한 나라였다는 것과 그래 
서 모두 러시아어는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리 
고 그 러시아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왔 

다는것이다. 
국내외국인선교부의 CIS팀은 이제 만 2년이 되지 않 

* 항공료으1 20%는 본인이부담합니다 
* 기간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 의료팀에는 현직의료인뿐만 아니라의과대학생， 간호대학 
쟁도 시역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1 집중 LMTC4월 30일 (월: 1 일 집중) 

: 집중 마ITC 이수자는 2001년도 여름 단기 선교에 참가 

할수있습니다. 
2 단기선교사(1년) 지원자는 정상 LMTC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2학기) 

: 기간은 다소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집중 띠TC 이수자는 단기선교에 참가할 수 있지만 1 
년 단기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정상 uπC를 받아 
야합니다. 

4, 고 · 대 · 청에서는 2001년도 여름 단기선교 후보지를 
4월8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LMTC를 받지 

않은 사람은 4월 30일 집중 LMTC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인원은각부서별로개별통지하겠습니다. 

-------------• 일시 : 4월 26일(목) 오후 6시-9시 

: 장소:만나흘 
• 대상 · 충현교회 의료인 전원(의사， 치과， 간호사， 약사， 한의사， 의대생) 
: 기타 의료관계 종λ}자 
• 취지 : 충현의료인들로 하여금 선교에 비전올 갖올 수 있도록 
: 그리스도 안에서 의료인흙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 -'. ------------------

개인이나 타 기관 파송 선교 사역자 파악 

(충현의료인의밤) 
4월 8일까지 선교위원회로등록하도록 

교회는본교회 성도중개인이나타선교기관의 파송으로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사람의 퉁록을요망하 
고있다， (서식，아래참조) 
이는 이들을파악하여 격려하며 적절한방식으로도움을주기 위함이며 ， 또한선교사역 중본교인들을상대 

로 지원금을 요청하는 둥의 일들이 있어 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함이다. 
본인이 해외 사역중인 사람은 가족이나 후원(관리)자 중에서 동록을 대신할 수 있다. 

연락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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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펴]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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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교적번호 

〔LM'π 지침 〕 
••••••••••••••••••••••••••••••••••••••••••••••••••••• 

선교우/원호/ 보내는 선교사 모칩(자원봉사자) 

@ 언어 특기자 (영어 ， 기타 제2외국어) 

@ 의전(燒典) 부분에경험이 있는자. 

@행정자원봉사자 
(본부사역 지원， c:omputer관련업무， 전화수신자， LMTC 행정봉사자기타본부에서 현지 선교시를지원하는 업무보조 

※ 기타상세한사항은선교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

f보내는선교사란? 

현지에 가서 사역하지 않지만 현지의 선교사가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봉샤하 
는분들을말합니다. 



제623호 쭈민흥헌 2001 년4월8일 @ 

푸르른 이야기 - 때막부 

1’휴 ，，~깐야~ 께'i1J !J..? 
| 만명 글 그림 :김범헌 | 

정 한 나 (대학부 3학년) 

교회 안에서 분주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있는 제 자 
신을돌아보면나의 섬김의 진짜모습은무엇인지 한참생각해보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맞았던 방학 땐 왜 이리도 할 일이 없는지 . 2개월 반 동안을 별 특별한 일없이 매일 똑같이 
집에서만보냈었죠. 그 때는 이렇게 지겨운 것보다는차라리 숨도 쉴 수 없을 만큼바쁜 게 더 낫겠다고생각을 했답 
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된 지금 저는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바빠졌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3학년이라는 자 
리는 기대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항상 분주하고 해야할 것들이 쌓여 가는 가운데 어느 새 ，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순위를 잃고 허퉁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공부나 지금의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일 자체에 초점을 두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부 
끄러운 모습 때문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새 저는 나만의 노력과 결심으로 하나님 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 
을 먼저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위치에 있었지만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미워지고 아예 무관심하기까지 하더 
군요 이런모든것들이너무힘들었습니다. 
그러던중제가무심코기도중에 내뱉은말은 “하나님 저 좀사랑해주세요라는탄식이었습니다. 역시 나를향 

해 언제나 변함없이 돌아보시고 지키시며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이셨죠 오 
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못들은 척 안 보이는 척 애써 다른 곳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향해 손을 내밀던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상한 갈대를 쩍지 않으시고 친히 토기장이가 되어서 나를 만들어 가실 그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시금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나봅니다. 이렇게 항상 흔들리고 쓰러지는 연 

약한 제 모습과 이 런 추한 죄인의 모습을 미 리부터 아셨음에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분은 항상 하늘 
의 것들로나를채우십니다. 
내 속에 가득 담은 사랑을 퍼서 다른 사람들을 섭기라고요? 아니요! 지금도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주 조금씩만 이웃들에게 나누어도 너무나 행복하도록 바빠지는 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받으세요! 

‘빨갚옷을입은사활’ 

허 금 숙 (대학부 5학년) 

여러분은 ‘빨간옷‘하 
면 어떤 것이 연상되십니 
까? 저는 예배때의 안내위원 
이생각납니다. 

물론 편하게 빨간옷이라고 말 

그는 벌이면 말쏠올 소충t>1 다훌다 

/ 

녀획는 도톨 앵하는 ~까 필고 

듣ìl만 하여 다}..J올 속이는 ~ì~ 필 ~I 멀i!t 

(야고보서 1 :22) 

하지만 빨간옷을 입은 사람들은 원활한 예배를 위해 애 
쏘는 사역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3년째 봉사하는， 연륜 
깊으신 다른 집사님들에 비해 아직은 초보인 사람이지 
만정다운사람들과포근한분위기에서 많은정과사랑 
을느끼게됩니다. 

린 ι| 노 \..Iô~홀좋 ô~λ|나슐? 

안내위원은 예배 30분전에 기도로 준비하여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성경을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떨어진 주보 
나 쓰레기를 줍는 일도 하지요.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질서있게 안내해 예배 
를 돕는 일입니다. 간흑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를 고집 
하시는분들이 계셔서 안내에 어려움이 있지만좋은마 
음으로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것을돕는것이 
안내위원의 우선적인 일이기에 배려해드립니다 하지 
만 많은 수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 
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기에 옆 자리의 성도분들과 
가까이 앉아주시고 빈 자리가 없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 
겠습니다. 얼굴로 익히는 성도분들이 늘어 나는 것과 
엄마를따라온귀여운아기들을보면서 안내하는 즐거 

웅을만끽합니다. 
대학부 임원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이 사역에 더 ‘많 
은 후배들이 함께 젊은이 예배에서 봉사했으면 합니 
다. 원하시는분들은안내위원실로오시거나빨간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되구요. 매주 고정 
적으로 앉으시는 분들을 보며 내 마음도 이렇게 흐뭇한 
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마음 
도 듭니다 오늘도 주간충현을 나누어 드리는 일까지 
마무리 하며 안내위원의 일을 끝맺음 합니다. 교회 ·안 
에 참 반가운 모습으로 문안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 
어지길소망합니다. 

------------------------------.-­l 
l 
l 
l 

얼마 천만 빼도 명옐01 모입을 까지홉면 λIE랩고I 땀tiH연71 나는 곳 !2/OI.는 달a 감 곳01 없어 방황(1) 
을 랬지만 O/~f는 그렇 필요까 잃슐니다. 
우i!J0I켄 쿄01노니Of훌01 잊71 때문이지요， 

제2교육관 1충01 마현펀 쿄이노니아훌온 젊온01들과 천교인올 휘한 공간으로 멸홉 9J.융니다， 
밟고 11H꿋한 공간01 졸옴 f5101플과 그옥한 찬양 혼만 아니라 아쭈 저렴한 까적91 1V까 ~f공됩니다. 

코이노니아훌을 관리아고 있는 대악부 이위경 간사와의 일문일답 

이렇게 꾼영되었으먼 아는 것과애용자들에게 바라는 접끔? 
이곳온 월요얼부터 금요얼까지 오전 1 Òf- I 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토 

요일과 주얼에는 주로 젊은이들을 위한 공판으로 훨용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낼고 7깨끗하{서 소그룹모업을 하귀나， 교재!를 나누귀나， 깨인공부 

나I oVle to oVle 성경공부를 힐 띠{에도 참 종아요. 맙이 이{용하고， 훨용했으 
면 해요， ~I 금온 시 작 단껴l라 편의 시 쩔이 미홉한 껏도 OJ~I만， 우리까 이곳을 
철 샤용한다면 점점 뎌 종아철 수 엇을 껏 강아요. 
부탁드리 고 벌온 갯온 판입 자까 없는 토요옐과 주얼어| 이 용하는 분들이 몰뀐틀 
을 험하고 ~I 재분t>~꺼| 샤용하는 경향이 OJ어요. 우밍틀을 휘한 공단이니까， 해쟁을 ì~~1고 샤용했으면 
혐니다. 

벚 떤 천에만 빼도 그렇께도 바하먼 공간01 우리틀올 휘빼 얼홉 잊다는 갯이 창으로 고마웠다. 01 료이 
노니Of훌01 그뭔스도롤 모임g 충삼0’ 모시고 진쩡한 우a 까운r:f 효01노니아까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 
용되71롤 소망ðH 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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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웰톨‘ε톨 내삶을통한찬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 
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함 
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 
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 가겠네 주님의 
영광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찬양이 끊어 진다면 어 
떻게 살아갈까? 주일 야침 첫 예배의 찬 
양대원으로 섬기게 하시고 부족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 
는 기쁨과 소망을 주셨으니 그 은혜가 

박 인 정 (7쁘리옐창양대，초퉁부교사) 

참으로감사하다. 
문득 어린 시절 예배시간에 찬송가를 
들고 찬양할 때가 떠오른다. 그때는 찬 
양하면서도 머리는딴생각을하기 일쑤 

였고목사님 한번， 옆사람한번，문으 
로들어오는사람한번 ... 이렇게 이 사 
람 저 사람 쳐다보다가 찬송이 끝나면 
가사는 하나도 기억이 안나곤 했던 어 
린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찬송의 소중함을 조금 

씩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가사 하나하 

나 가슴으로 새기며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특권의 맛을 느끼게 해주셨으니 나의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는 어리석음을 범 
치말아야할것이다. 
주님 ! 내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만 드러내게 하소서. 회개와 감사의 찬 
양이 되게 하소서. 나의 신앙고백의 찬 
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권능만을 나 
타내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 
자가만을 증거하는 찬양이 되게 하소 
서 . 
주님의 따스한손길을느끼며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입술의 찬 
OJ:은 꽃을 피울 것이며 내 삶을 통하여 

찬양의 그육한 향기들이 마음껏 뿌려질 
수있으리라소망한다. 

민템~~홉:l!l~P..!ιI 딸이아프꾀않았으면 

저는하나님이 계신 것을분명히 체 
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 

려드라겠습니다. 

일찍부터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 

면서 저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수차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활도 
부유하고 건강도 좋고 부족한 것이 없 
는 생활이었기에 교회에 가기를 지체하 
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주일 날 큰 
길 앞에서 인삼밭을 매고 있다가 교회 
에가는사람들을보니 ‘이제는나도교 
회를 다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더군 

, 요. 그후 20일쯤 지났을까. 그당시 중학 
’ 갱이었던막내딸이 갑자기 다리가아프 
다고 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병 
명도， 원인도 알아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저 울기 
만 했습니다. 그 때 아들이 성령의 은사 
를 받으신 장로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 
습니다. 아니!그런데들어갈때는기어 

서 들어갔던 아이가 기도를 받고 나올 
때는 절뚝거리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 
까? 다음 날， 또 다음 날에는 기도를 받 
고 나올 때 완전히 두발로 걸어서 나왔 
지요. 그것을 보고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것이 무슨 요술을 부렸나? 큰 병원 
에서도 못 고친 병인데 이 아이가 이렇 

구 옥 님 (성도，13교귀 

게 다 나아서 다니다 
니 우리 부부는하도 
좋아서 3일 더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하시 
는 말씀이 이제는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라고만 하시더군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우리 부부는 한 달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하지만 곧 바쁜 농사철이 
되어서 한 주 교회를 못 갔고 또 바쁘다 
는 핑계로 한 달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러다보니 교회에 가기가 점점 싫어졌 
지요. 그런데 한 20일쯤 지나서 딸이 또 
다시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때 
서야 정신차리고 매일 새벽기도회를 나 
가서 참으로 뉘우치며 엎드려 기도했습 
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 
지 딸의 다리가 차츰 나아졌습니다. 딸 
이 아프지 않았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었지요. 
이제 딸은 건강한 몸이 되어서 교회 

도 잘 나가고 결흔도 해서 행복하게 살 
고 있고， 우리 가족 모두가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들의 
전도를 통해 우리 가족의 마음문을 두 
드리셨고， 지체할 때 딸의 질병을 통해 
회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 
며살아가고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2001 충현체육대회 경기종목 세부사항 

1 십자가 군병/ (선수선발요령과 배점기준 심딴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3) 시작 신호와 18명이 호흘을 맞춰 힘께 보자기를 들었다 내리면서 바람을 잡는다 
1) 입징식을 위해 운동장에 입장한 200명(남50명， 여 150명)의 교인이 그대로 선수가 된다 4) 온 몸을 이용해 바람이 새 나가는 것을 막는다 
2) 본부석에서 숫자 판을 들어 올리면， 그 숫자대로 종대형으로 대형을 갖춘다， 5) 1분이 지난 후 보자기에 남아 있는 비람의 앙으로 승부를 낸다 
3) 줄을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번호를 붙여가며 앉는다 
4) 마지믹 줄까지 먼저 앉는 팀이 이긴다. 8.0. X 퀴즈 
5) 중간에 1줄이라도 인원수가 모자라면 실격| 1) 퀴즈에 참여할 사림은 누구나 운동장으로 나온다 

2) 방송을 통하여 나가는 퀴즈문제의 정답을 결정한다 
2 떼거리 축구/(선수선발요령과 배점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3) 결정 후 본인의 판딘에 따라 O또는 X판이 있는 곳으로 간다， 

1) 2개 팀이 연합하여 한 팀을 이루어 머리띠로 팀 구멸을 한다 (정 백) 4) 맞추면 다음 문제로 진출하고 못 맞추면 식사하러 간다， 
2) 남자는 축구공 5개로 경기를 하고 여자는 배구공 5개로 경기를 한다 5) 상품은 남아 있는 사람이 약 100명 정도부터 차등 지급한다 
3) 남자는 축구공만을 차야하고 여자는 모든 공을 찰 수 있다. 
4) 남자가 고의적으로 배구공을 차게 되면 칠 때마다 자기 팀의 득점에서 1점씩을 뺀다 9 응원전 
5) 전반과 후반의 휴식시간은 없다 1) 오전 1회， 오후 1회를 4개 팀이 동시 또는 각 텀별로 진행한다 

2) 응원 곡은 찬송가 중에서 팀 자율로 결정한다 
3 농구(징외진행)(선수선발요령과 배점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1) 중2명， 고2영， 대1 영으로 주전선수를 유지한다. 

2) 후보선수는 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응원이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 응원곡은 본부석메서 결정한다 
4) 응원용 염프는 교회에서 지급하고， 응원을 위한 도구는 팀 자율로 준비한다 

3) 토너맨트 방식으로 진행하되， 경기 진행 요령은 심판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10. 굴렁쇠렬레이(선수선발요령과 배점기준 심핀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1) 출빌선에서 반환점을 보고 선다. 

4 어깨동무 릴레이(선수선발요령과 배점기준 심면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1) 1번 선수를 제외한 9영의 선수는 땅콩모앙의 고리를 왼발에 끼고 출발선에 선다 
2) 1번이 반환점을 돌아오면， 2번과 어깨동무를 하고 반환점을 돌아온다 

2) 1 번 선수부터 굴렁쇠를 굴려 반환점을 돌아와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 
3) 마지막 7， 8번째 선수는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한다 
4) 바퀴를 먼저 돌아오는 팀이 이긴다 

3) 10번까지 돌아오면 이긴다 5) 반환점을 돌 때는 형상 왼쪽을 축으로 히여 돈다 
4) 여자선수는 잎쪽번호로 뛰든지 또는 뒤쪽번호로 뛰든지， 팀에서 결정한다 
5) 반환점은 왼쪽을 축으로 하여 돌아온다 (모든 릴레이 경기는 반환점을 왼쪽을 축으로히여 돌아 온다 11 줄다리기(선수선발요령과 배점기준 심핀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5. 피라미드 쌓71(선수선발요령과 배점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빈환점에서 비구니로 피라미드를 쌓을 각 팀의 i피라미드 쌓기 경기감독’ i 영과 마지막주자인 팀 단장을 선발해야 됩 

1) 유치부 어린이와 소망부 어르신이 힘께 2인 1조가 된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2) 2인 1조가 되어 바구니를 머리에 한 개씩 쓰고， 바통을 같이 잡고 반환점으로 간다 

3) 반환점에 있는 자기 팀의 감독에게 비구니를 벗어 주고 반환점을 돌아와， 다음 조에게 바통을 넘겨준다 

1) 줄다리기 선수 선발은 팀 자율로 결정하여 남 50영， 여 50명으로 한다 
2) 부서와 관계없이 선수를 선발하되 체력과 연령을 충분히 고려한다‘ 
3) 시작신호와 함께 1미터 이상 꿀고가면 이긴다 

4) 30초가 지나면， 1미터 이상 꿀고 가지 않았더라도 그 지점에서 승매를 결정한다 
5) 선수들이 목장갑 또는 고무 코팅장갑을 끼는 것은 팀에서 자율로 결정하여 준비힌다. 

4) 피라미드가 완성 될 때까지 반복하여 비구니를 쓰고 경기를 힌다 
5) 마지막 꼭대기의 비구니 1개는 각 팀의 단장(장로) 01 들고 뛰어가 완성시킨다 

12 400계주(선수선발요령과 배점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1) 초 중 고 대 정 장 교역자 장로(권사) 각 남녀 1명씩 남자8명， 여자8명으로 구성한다 

6 장애물경기(선수선발요령과 배점기준 심딴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1) 출발선과 반환점 사이에 색동우신 5개와 2가지색의 의자 5개를 설치힌다 
2) 남녀 1영씩 커플이 되어 7개 커플이 출발선에 선다 

3) 반환점으로 뛰어가면서， 색동우산은 펴고， 의자는 뒤집고 반환점으로 간다 

2) 운동장 트랙을 반 바퀴씩 돈다 

3) 출발 운서는 장로에서 권사로 1번째 바퀴， 남교역자에서 여교역자로 2번째 비퀴를 띈다. 
4) 3번째 바퀴부터는 초 중 고 대 정 장년부 순으로 띈다 
5) 출발선은 남자 선수가 출발하고， 렬레이선(200미터 지난 지점)은 여자 선수가 출발한다 

4) 반환점을 돌아오면서 며져 있는 색동우신은 접고， 의자는 바르게 놓고 돌아온다 
5) 다음 조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7바퀴를 먼저 돌아오는 팀이 이긴다. 

13 자연보호(선수선발요렁과 배점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1) 전 교인이 협력하여 우리가 사용한 운동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 힌다 

7. 바람 잡는 특공대 (선수선발요령과 배점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1) 운동장 중앙에 가로 세로 10미터가 되는 대형 보자기를 펀다 
2) 선수들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방으로 보자기를 들고 선다. 

2) 분리수거를 절저히 하되， 갖고 온 쓰레기는 되가져 간다 
3) 당일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하되，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 후 수거한다. 
4) 분리수거와 자연보호 후 심핀들의 상태 점검으로 1 "'4등까지 성적을 낸다 
5) 성공적인 행사는 자연보호 경기에서 결정 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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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8일 유년부에서는 오랫동 
안기도로준비해 온 ‘학부모초청 좌담 
회’ 를 은혜 가운데 개최하였다. 자녀교 

육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져서인 
지 해마다 참석하시는 학부모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아빠들의 많 

이참석하신것이 인상적이었다.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 

서 어린이 신앙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 그 해결방안을 연구해 오신 세 분의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어린이들의 교회생활과 학부모의 협 
력방안을 간결하게 강의하였다. 교사와 

학부모간의 긴밀한 연락과 관심으로 어 
린이들의 영적상태 , 학교생활， 문제점 
풍을 학부모가 정확히 파악하여 바른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 
스도의 참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한 

다는 강의를 들은 학부모들은， 늘 말씀 
과 기도와 찬송이 조화를 이루는 복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였다. 특히 선생님들은 부모님들 
께 교회가방을 잘 점검하여 교회유인물 
을 반드시 확인하여 성경쓰기 ， 말씀 외 

롤뭘훌훌I 

후낀흉흰 

천국학교 

우기 둥 교회숙제를 빠짐없이 체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성경에 나타 
난 모범적인 가정을 통하여 자녀교육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예배의 필 
요성을강조하였다. 
이어서 열 분의 학부모들이 유년부에 

대한 부탁의 말씀과 그 통안 직접심방 
과 전화심방으로 애쓰며 기도와 말씀으 
로 양육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꼭 필요한 바른 예 
배태도형성 ， 찬양 많이 부르기， 주입식 
공부가 아닌 질의웅답식 공과공부를 위 

한 방법을 함께 생각하기도 했다. 
자녀교육의 초점은 최고7t 아닌 최선 

‘ 이고， 신앙과 예절교육에 힘씀으로 본 

을 보이며 기도로 먹이는 부모 밑에서 
는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자녀가 없다 
는 부장님의 말씀과 생생한 간증은 참 
석하신 부모들의 큰 호웅을 얻었다. 천 
하보다 귀한 주님의 어린 영혼을 바르 
게 양육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모두 

새로운 헌신과 다짐을 한 귀한 시간이 
었다. 

‘ιl떤 (Psι Jm s ) ’ 숭 v[떻꺼l 강}숭 끼낀OJ7}? @ 

그리고 시펀은 그 종류를 주의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큰 재난 때에 드리는 ‘애가 , 과거에 하나님께 

서 행하신 일에 대해 고백하는 ‘감사^l’ ,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 , 그리고 ‘왕의 시’ 

와 ‘분노의 시’ , ‘알파뱃 서 와 ‘순례자의 시’ 그리고 ‘메시아의 시’ 등으로 구별되어 

있답니다 읽으시는 시편이 어떤 종류의 시인지 분별하고 읽는다면 그 의미를 분명히 

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편이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연모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뭇이냐구요? 시펀에는 예수에 대한 예언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의 생애의 다양한 연모를 묘사할 때에는 시편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시펀을 읽다보면 ， 죄로 물들기 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잃지 않으 

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답니다. 진정한 찬양 

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말이지요! 

한 가지 더 ， 시펀을 읽으실 때 정말 주의할 것이 있는데 ， 그것은 시펀은 감성을 동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읽지 말고 가슴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노래를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시펀은 기도가 담긴 찬 

양이랍니다. 그러므로 시펀을 제대로 읽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경건한 음악을 

들으시면서 읽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음악이 다윗의 비파 소리나 하늘의 반주라고 생 

각하시면서 말이지요. 자， 이제 시펀을 읽으시고， 시펀 기자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보 

도록 하세요.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시편을 읽으시지만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 ， 즉 시를 한번 써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나까? 

낌동하목사출표택지되 

쏠H..~냄01 출ð ，.tiμl폴 Af향 

황금 별 (소년부) 

손님이 오시면 무슨 그릇에다가 음 
식을담아드릴까? 
질그릇? 황금그릇? 아니다 깨끗한 그 

릇에담아드린다. 
사람들은 모두 물을 마실 때 -어떤 컵 
에마시고싶어할까? 
아마 모두깨끗한 컵에 먹고 싶을 것 

이다. 더러운 컵에다가 물을 마시면 
기분이 좋을까? 당연히 기분이 나뿔 

것이다. 
사람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컵에 음 
식을 먹고 싶어한다. 하나님도 마찬가 
지이다. 하나님도깨끗한그릇만사용 
하신다. 하나님은 더 러운 그릇은 사용 
하시지 않는다. 만약더러운그릇이라 
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용받을 수 
없다. 우리가 깨끗한 그룻이 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사용받을수있다. 

나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이름 

‘황금별’ 처 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 
님께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열심 
히노력할것이다. 

나는하나님의 깨끗한그릇이 되길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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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한(소년부) 

나의 아버지는 두 분이시다. 
한분은안보이시는 
하나님 

한분은보이시는 
우리아빠 
하나님은나의 영을 
지켜주신다. 
그리고우리아뻔 
나의몸을지켜주신다. 
하나님과 아빠는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나의 죄를용서해 주신다. 
그리고우리아뺀나를위해 
양식과간식을주신다. 
난하나님을섬기는만큼 
우리아빠를사랑한다. 
나의 아버지는 두 분이다. 

천구 초청 전도잔치를 얼면서l 

유년부l 

t!:ll전 αl α느 안 어린r!1J는 /내일/이 l 

l오늘/과 달라지끼를 날마다 바란며l 

살았당니다 

진구여러분l 우리 천구틀도-날마다새로뀔지고 싶지 않으서요? 

ι누구든지 그리스도안αl 있걷면건캘운핀중불낀캄견l절검읍진단강걷딘I묻갇I젠l 
것이 되었도다，’(고후æJ기 
011수닝은 우리 어린이g 참된 구원~이시며 천구r!1J십니다， αl수닝은 ~린 천구를 사l 

랑으로 맞이해 주신 답니다， α린이 여러분I ψ수님의 따뜻한 품 작은 천국으로 꼭l 

찾아오서l요， 오늘과 r!!fJ일이 달라질꺼~요， 01끼 7f 0(디냐구요/ 이 곳은 바로 하늘나l 

라g 꿈을 구l워7f는 충현교회 유년부랍니다， 

·S믿뜸 •• 딛ι=딛톨:JJ앤l 

얼 시 rfimIl 년 5월 ~~일(주얼g 
장 소 ;교혹관 ~HJ효(유년부실) 

뻔뻔한그리스도인 

언똥스쳐가는 한 순깐의 잊혀지지 않는강훔올왈잡는다. 

잉i‘’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뻔뻔스럽다’ 라는 말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된다. 내 자신이 그런 명가를 받는다연 나 역시 견디기 힘든 일일게다. 그런데 그리 

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벤뻔스러운 사람이 됐다. 

내게는 무척 귀엽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근심으로 몰아넣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이 된 아들이 있다. 학기 초마다 잦은 말썽으로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아들은 올해도 역 

시 친구들을 때려 엄마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말 이상 죄송하여 손이 발이 되도록 빌 뿐이다. 이젠 이웃들도 우리 

가족이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핸 부 

끄러운 일인가? 그리스도인인 나와 내 자녀가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라나 아직도 버리 

지 못한 자존심이 마구 발동한다. 절망감， 수치감으로 고통 속에 빠져든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념쳤나니(롬 5:20)" 

그 귀한 은혜로 살며시 내 상황， 내 감정， 내 생각에서 빠져 나온다 난 십자가 보혈 

로 죄사함 받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왕같은 제사장으호 살아갈 자가 아닌가. 

자존심을 버리고 낮은 자가 되어 십자가를 바라본다. 피해를 입힌 진구들과 부모넘께는 

더욱더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테고，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실감케하여 

회개케하는 개구쟁이 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세우실 것이며， 나는 그 날을 위 

해 숨죽여 쉽없이 기도할태고 ... 

모든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께로 호F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뻔뻔스럽도록 당당 

한 명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박영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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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징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9일(월)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육판 109호 

2 안수집시회 회요새벽기도회 
일시 : 10일(화)새벽기도회 후 

징소 ‘ 교육관 109호 
3 전도위원회월례회 
일시 ‘ 오늘 10:10 
ε앙 . 에추라기훌 

4 경찰전도회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에추라기훌 

5 이 미용전도회월례회 
일시 : 12일(옥)1l:oo 

장소 영아부실 
6 권사 2지회월혜회 

일시 ‘ 11일(수) 수요I부예배 후 

ε& 영아부실 

님녀진도회 

1 바울6지회월례회 

일시‘오늘 15‘00 
ε암 ， 교육관liJI호 

2 ， 바울 7지희월례회 
일시 ‘ 15일(주일) 교구오잉 후 
E낮 아벤흉 

3 바울 1 ()지회월예회 

일시 : 15일(주일) 교구모엉 후 

~ ‘ 복지판지하I충 
4 바울 1 2지회월례회 
일시 15일(주일) 교구모임 후 
징소 1 영야부실 

5 바울 14지회월례회 

일시 15일(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 교육판 'Ml호 

6 바울 1 7;>.:1회 월례회 

일시 : 15일(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Jll호(신혼가갱부) 

7‘ 베드로 1지회 월례회 
일시 : 10일(화) 19’m 
장소 . 교육관Jl1호(쁨동반) 

8‘ 베드로 7지회 월례회 
일시 : 14일(토) 15:00 
장소 ’ 이일섭 집사댁(창우용 은 

행생용@11(}j)1 ，μ， 031껴싸Jll1) 

9, 베드로 9지회 월례회 
일시 ‘ 14일(토) 18:00 
징소 ‘ 가운솥밥 

(성4-9312 ， 019-Jl5-Z740) 

10 베드로 14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εa ‘ 킬빈흉 

11 ‘ 한니 1지회월례회 
일시 오늘제직회후 

장소 ‘ 제꼬육판없호 
12 효에 2지회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판뼈호 

13 효버3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 교육관Jl5호 

14 뺀-1 5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잉 후 

징소 교육관Jll호(신혼가정부) 
15 한나6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탁아부실 
16 효!4 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아엔흘 

17 뺀8지회월혜회 

일시 오늘교구모잉 후 
양 채2교육판4층 

18 핸-!1 0A 1희 월에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ε~ 복지관지하l충 
19 한나 11지회월예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 교육관Zη호 

20 한니 12지회 월에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 후 

징소 ， 캘빈훌 

21 환나 17지회 월예회 
일시 15일(주일) 교구모잉 후 
장소 제꼬육판4충 

22 에스더 3A1회 월혜회 
일시 오늘 15:00 
징소 교구몽잉 장소 

23 에스더 4;>.:1회 월례회 
일시 10일(화) 11 :00 
징소 ‘ 유4냄실 

24 에스더 없|회 월례회 

일시 ‘ 22일(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킬빈훌 
25 에스더 12지회 월해회 
일시 ‘ 15일(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켈빈흩 

26, 루디아 2지회 월례회 
일시 ‘ 1 6일(월) ll :oo 
징소 ‘ 켈빈훌 

27 루디015지회 월례회 

일시 ‘ 10일(화) 10:30 
징소 에다니훌 

28 루디아 9지회 노빙전도 
일시 10일(화) ll :oo 
징소 ， 용마공원 

29 루디아 10;>.:1회 월얘회 

주낀흥현 제 623호 

교회소식 

일시 10웬화) ll :oo 34 마리아 13지회 월례회 (장냥회 집사의 부친 ， 7교구 올 

앙 · 도용구 방학통 신용。I@ : , 일시 10일(화) ll:oo 립픽 l구역) / 3윌31일 별세 ， 4 

111 - 1106 ， 3491햇139 ε‘소 김긍숙집사댁 월2일 장혜 

30 루디아 15지회 월례회 35 마리이 16지회 월례회 4 진태식타교집시 
일시 ’ 오늘 꽁똥의회 후 일시 ‘ 10일(화) 10:30 (깅신국 집사 장인 ， 전육순 집 

g암 배다니훌 장소 ‘ 한옥분 집사댁(평촌 꿈마 사의 부친 ， 1교구 테혜란 4구 

31 마리아 1지회 월례회 올건영@305-101 ， 421~이 역) / 3월31일 별세 ， 4월2일 장 

일시 10일(화) ll:oo 혜 

~ ‘ 쿄육관Jl1호 
32， 01리아 4지회 월례회 열셰 
일시 : 10일(화) 10:30 주소번정 

g앙 위숭회 집사댁(서초구 장 1 고길종성도 
원동동아@1따19:>4， 532-73(9) (5교구 일원도시구역) / 3월28 : 1 ， %{)썩| 안수집사， 김정희 집사 

33 마리아 6A1회 월례회 일 별세 ， 3월29일 장려l 경기도 용인시 수지융 성복리 

일시 ’ 10일(화) ll :oo 2 박옥순타교성도 ”번지 성동마을 L.G 빌려지 
장소 영아부질 (진옥룡 집사의 모친 ， 이정순 205동1803호 

34 마리아 10지회 월례회 집사의 시모， 15교구 상도2구 ml31-266-7460 
일시 ’ 10일(화) ll :oo 역) /3월29일별세 ， 3월3 1일장 2 깅효정 
징소 . 루일란집사댁 례 전화앤호 연경 ml31-263-5788 

(어 1 -852-(934) 3 장일영성도 

날짜 시간 학습지 장소 세려|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O애|려1자 장소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교회롱 교육판 
4월 15일 15:00--15:50 (정현민목사) 314호 (서광진옥사) 307호 

(주일) 2교시 기독흔 교육판 구원론 교육관 
16:00-16:50 (정해성목사) 314호 (이종대목사) 307호 

1교시 기독꽤요 교육관 세혜란? 교육관 유아세헤란? 교육판 
4월 22일 15:00-15‘% (김인식목사) 407호 (깅병태옥사) 307호 (이홍성목사) 3 14호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00-16:50 장소 장소 

4월 29일 
찬'I:!빼배 성인학습 셰례식 (저녁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 ， 갈렬리홍) 

(주일) 셰려|식 

새·가·족 · 을 · 환 · 영·합 · 니 · 다 

번호 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뷔 인도지 

295 임지윤 청년1부 최근준(2) 313 이봉순 14 한나 깅욕실(1 1) 

296 이종호 청년2부 314 권치구 15 바울 권백용(5) 
297 양성원 바윷 315 강선종 17 청년2부 
298 김영자 에스더 김순육(2) 316 송춘섭 17 갱년2부 
299 최엄운 2 베드로 김순자(2) 317 고은실 17 청년2부 
300 이정신 4 루디아 318 장전웅 19 고퉁부 강준구(6) 

301 문성혜 6 319 김미루 19 고퉁부 정경회(16) 
302 권경자 7 루디아 박정(7) 320 정다회 19 고퉁부 이단비(2) 

303 김혜경 7 루디아 최성님(7) 321 이정민 19 대학부 이설회(1) 

304 이태훈 7 중퉁부 최성님 (7) 322 조엉준 19 대학부 

305 최세원 8 λ앙부 박인건(13) 323 이원두 19 청년2부 
306 이해형 8 청년l부 324 강성민 19 청년1부 권시은(1 ) 
307 김미자 9 청년2부 박융석(8) 325 윤소회 19 대학부 김지수(4) 
308 박나영 9 청년2부 326 이생미 19 대학부 
309 백숭길 10 청년2부 327 김민아 19 대학부 
310 김종현 11 청년l부 이성강(12) 328 냥혜원 19 청년I부 김연향(15) 
311 최지나 11 청년2부 임금순(6) 329 장상용 19 청년1부 김민영(19) 
312 이회인 14 한나 노광회(1 5) 330 흉기민 19 청년l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001 훌변체육대회 
전체절명화로모여 

오을(4월 8 얄')， 공동의화 후， 본당에서 

5월 1일 ， 2001 충현체육대회를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매 주일 모이는 본 
부장， 단장 회의에서는모든현안들에 대해 서로 의논하며 결정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오늘(4월 8일) 공동의회 후， 본당에서 전체설명회를 가지고 체육대회 전반과 경 
기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게 된다 이날 모임에는 본부 임원， 각 실행위원， 각 팀 
의 임원， 각 팀 선수들까지 총망라하여 모여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된다. 

교회의 재정 사용에 관한쩌l안 

오직 영흔 구원승}는 곳에 

교회의 모든 재정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며， 
교회의 재정은 반드시 영혼구원을 위해서만 사용되어 
져야 함에는 그 누구도 다른 견해가 없을 것이다. 그래 
서 이번에 당회는교회의 모든지출 내용가운데 ‘먹는 
곳’ 에 사용되어지는 재정을 각 부서에서 자제하고， 복 
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 
도할 계획이다. 충현의 모든 일꾼들은 교회의 방침보 
다 앞서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재정을 영혼을 
건지는 곳에만 사용되어지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 

, 교회의 재정을 통해서 많은 영흔들이 생명을 얻 
홈록헌신해 주시기를부탁드린다. 

뼈1년도빼았}획흩셰례씩인미 

중·고등부장학생훈련 
8일(주일) 12:30- 13:30 교육관 414호 

금번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 · 고둥학생들의 장 
학훈련이 8일(주일) 12: 30- 13: 30까지 교육관 
414호에서 실시된다‘ 따라서 중 · 고퉁부 장학 
생들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기도로 춘비하 
여 훈련에 임하여야 훈련하겠다. 

결혼식피로연식대인상 
8，500원에서 10，000원으로 

1995년부터 결혼식 피로연 식대로 1인당 8 ,500 

원을 받았으나， 이 금액은 지난 5년 동안의 물 
가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금액이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숭률을 반영하고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인상하게 되었으므로 결흔식을 
앞둔 성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6월 l 얄부터 Ã/뺑합나다J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언 

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 

로로사용하여주소서.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 

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 
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 

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닝의 거 

룩한 전￡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 

리며 ，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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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분· 틀 -

. 우|임목사 김성관 

l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회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l 선교사 정은회 권영일 최은아 권요셉 
이프리키 아프리카 아프리카 01프리키 
아브라함외 47명 
아프리카 

허용구 추진희， 이소영 추은회 
르왼디 씌링키 웬디 
박태양， 이명하， 김서영， 정현주 

E랩Mμ1 
- 협력선교사 허요셉(01집퇴 강기엽(이프리케 
·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김영기 이종태 
. 여전도사 
정연희 김정자 최지혜 송향자 신통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 교정전도사 박양덕 

· 시무장로 

김의철 조선근 김은호 노광헌 
선교위원징 기획위원 싱경연구원깅 딩회서기 

오진국 이병학 윤인현 최대원 
틱tol부징 교구위원징 선교위원 옹A뻐원징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이 훈 
엠3부징 몽사위원 1교구정 전앙위원징 

남선우 서통석 정운석 김영길 
3교구징 딩회부서기 8교구징 쩨1fi교구장 

문홍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옹시위원 유O변깅 17교구징 때배위원징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재명 
혈혈루O씬뱀장 사링부징 김시위원정 행징위원징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옹A써원 재정위원징 5교구징 기획위원정 

이하영 박인건 김인관 이병옥 
진도위원징 13교구징 6패징 AI3교얽{원징 

안종욱 최명환 임무천 이종섭 
재징위원 7교구징 때2교육위원장 칭년2부징 

최기홍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빼배위원 15，교구정 건축위원장 9교구정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손철 
새1택부장 재1교얽{원징 건축위원 4교구징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신흔7엠부징 선교위원 진도위원 기획위원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1잉구징 칭년1부징 0뺀친S때장 대학부징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j]드。1닝-자。 실로잉진g때정 임of누엘찬양대장 얘배위원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10.교구징 전도위원 기뾰|엘진행|징 뻗엘전S때징 

최성현 

맨뺀관n 
구붐 시간 생소 

오션 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주일예빼 
m 오천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용샤흉역 예빼) 

W 오후 1얘썩어홍사용역뼈 본당 
v 오후 3:00 본당 

(엉은0까드리는빼) 

현양예빼 오후 500 본당 
수요예빼 I오전 11 :00 0오후 7:30 본당 
급요집회 오후 7:30 본당 
세벅기도회 오션 5:00 본당 


